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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(043-719-3253)

                        <선천성대사이상 질환>

식약처장, 영‧유아용 특수분유 제조 현장방문 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*으로 일반

분유를 먹지 못하는 영‧유아를 위해 특수분유를 제조하는 업체(매일

유업 평택공장)를 4월 6일 방문해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현장의 위생

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.

    *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: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경로에 결함이 발생하는 질환

으로 페닐케톤뇨증 등 600여종이 있으며, 이들 환자에게는 대사이상에 따른 특정 

아미노산을 제거하거나 추가한 식이요법이 필요함

    ※ 특수분유 생산 현황 : 매일유업 8종, 남양유업 4종

 ㅇ 이번 방문은 희귀질환으로 일반분유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

1999년부터 23년째 지속적으로 특수분유를 생산하고 품질‧안전

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

□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▲위생관리 기술지원 멘토링 ▲국내산 

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▲미생물 유래 대체단백질을 활용한 

유제품 개발 등 푸드테크 개발‧제품화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

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.

 ㅇ 식약처는 유가공업계의 전반적 위생관리 역량 향상과 품질개선을 

위해 올해 대형-소규모 유가공업체 간 기술지원 멘토링 사업을 

유가공협회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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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김강립 처장은 “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 

특수분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, 위생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

큰 업체로서 소규모 업체의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업계 상생 

협력의 좋은 사례”라고 강조하며

   - “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감사드리며, 우유 등 유제품은 국민이 

즐겨먹는 축산물이므로 유업계가 함께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

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”고 당부했습니다.

    *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(kg) : (’17) 68.6, (’18) 69.0, (’19) 71.0 

(출처: 식품수급표 2019, 한국농촌경제연구원)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업이 환자‧고령자 등을 위한 메디푸드 제품, 

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제품 등 미래 식품을 개발하고 산업을 

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‧업계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

하겠습니다.


